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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이담뿍담뿍01

김용택 선생님 동시로 배우는

우리말은 재밌다
(학생용 독후 활동지)

시와 만화가 만나 새로운 상상력을 키워주는 책,

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어.

너도 한번 읽어 봐.

아마 한 번 보고 나면 또 보고 싶을걸.

실은 말이야, 이 시를 쓴 나도

보고, 보고, 또 자꾸 보았거든.

시인 김용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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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들과 책 내용 확인하기

▶ <참새는 걷지 않는다>

(1) 글쓴이가 참새를 본 곳은 어디였을까요?

(2) 글쓴이는 참새를 보며 어떤 상상을 했나요?

(3) <무슨 말일까?>에서 익힌 말을 직접 써 넣어 봐요.

 

온전히 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야. 차가 빠르게 지나다니게 하기 위해 만들었지.

 

길을 가는 사람들이 잠깐 동안 머물러 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장소야.

 

탄탄한 곳에 발을 자꾸 굴러 울리는 소리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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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상태나 사물에 대해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걸 뜻해.

‘동작이나 태도가 급하지 않고 느리게’라는 뜻이야.

(4) 앞서 익힌 말을 바탕으로, <참새는 걷지 않는다> 만화에 나온 내용을 직접 써 넣

어 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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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오래 타서 힘들었지? _ _ _에서 쉬었다 가자.

_ _ _ _에서는 빠르게 달려야 하는데 길이 꽉 막혀서 정말 답답했어.

아직 갈 길이 머니까 _ _ _에서 화장실에 다녀와야지.

_ _ _ _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서 오줌을 너무 참았나 봐.

참새들이 많이 있네. 조심해서 _ _ _ 운전해야지.

앞에 아기 참새들이 있어요. _ _ _ 가 주세요!

저기까지 _ _ 뛰어서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는지 시합하자.

이렇게 발을 _ _ 굴러서 가는 건 내가 대장이라고!

아, 참새 휴게소라니·····. 이런 휴게소가 있을 거라고는 _ _도 하지 못했는데·····.

여기는 _ _ 속이 아니고 진짜입니다. 빨리 사람 휴게소로 가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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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<떡갈나무 잎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>

(1) 시에서 떡갈나무 잎이 피고 꾀꼬리가 울면 텃밭에서, 무슨 싹이 날까요?

(2) 자고 있는 나를 꾀꼬리가 산에다가 버렸습니다.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잤나요?

(3) 구름 속에서 만난 피라미들과 어디로 뛰어내렸나요?

(4) <무슨 말일까?>에서 익힌 말을 직접 써 넣어 봐요.

 

씨, 줄기, 뿌리 따위에서 처음 돋아나는 어린잎이나 줄기야.

 

집터에 딸리거나 집 가까이에 있는 밭을 말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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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신체 표면이나 땅 위에 솟아나다’의 뜻이야.

 

‘-두다’ 구성으로 쓰여.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

말이야.

 

의미를 더 뚜렷하게 하려고 붙이는 말이야.

(5) 앞서 익힌 말을 바탕으로, <떡갈나무 잎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> 만화에 나온 내

용을 직접 써 넣어 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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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. 어? 너 턱에 수염이 _ _ 시작했네.

여드름도 _ _. 근데 어디 가는 거야? 으아아아악!

집 가까이에 있는 _ _에서 야채를 길러 먹기로 했는데 길을 잃었네.

오늘 _ _에 같이 당근 심기로 하고서 왜 안 오는 거야.

점심밥으로 배춧잎에_ _ 이슬 촉촉하게 발라서 먹는 거 어때?

넌 누구니·····.날 왜 여기_ _ 내려놓은 거야. 으앙, 무서워.

배를 여기에 세워 _ _ 놀까요?

비가 오니까 손전등도 꺼 _ _ 같이 놀아요!

헤헤. 수염이 꼭 _처럼 돋았어.

그래, 푸릇푸릇한 게 _이 나는 것 같다. 참 예쁘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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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<내가 잘했을까요>

(1) 시에는 총 두 마리의 동물이 나옵니다. 어떤 동물일까요?

(2) 민달팽이는 어디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나요?

(3) 나는 민달팽이를 왜 손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로 옮겨주었나요?

(4) <무슨 말일까?>에서 익힌 말을 직접 써 넣어 봐요.

어디를 거치거나 통과하여 간다는 뜻이야.

공간이나 시간, 상황 따위의 바로 가운데를 뜻해.



- 9 -

힘들이지 않고 가볍게라는 말이야.

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매우 마음을 쓰는 모양이야.

‘움직임 따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용조용’의 뜻이야.

(5) 앞서 익힌 말을 바탕으로, <내가 잘했을까요> 만화에 나온 내용을 직접 써 넣어 

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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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보세요! 찻길을 그렇게 _ _  _ _ 어떻게 합니까?

어쩌다 보니 찻길 _ _  _ _ 로 와 버렸네. 이걸 어쩌지?

허억! 저 달팽이가 찻길을 _ _  _ _ 있어.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!

길 _ _  _ _ 에서 달팽이를 보다니.

다른 달팽이가 듣지 않게 나한테만 _ _  _ _ 얘기해 봐.

너무 슬픈데 네 어깨에 _ _ 기대도 될까?

_ _  _ _ 운전해야겠다. 차도 많고 달팽이도 많아서 복잡하네.

얘들아! _ _  _ _ 다녀야 돼. 뛰지 말고!

이것 좀 _ _ 들어 줄래?

으악, 무거워. 싫지만 티 나지 않게 _ _  _ _ 해야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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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을 읽은 느낌 나누기

활동 1. 우리말 카드 놀이
《김용택 선생님 동시로 배우는 우리말은 재밌다》 책 맨 뒤에는 직접 잘라서 쓸 수 있는 ‘우

리말 카드’가 들어 있어요. 우리말 카드를 오려,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고 친구들이랑 우리말 

카드 놀이를 해 봐요.

인원

6명 (최대 10명)

준비하기

우리말 카드를 오려서 카드에 있는 낱말을 활용해 문장을 만들어요.

놀이 방법

①만든 카드 중에서 20장을 골라요.

②순서를 정해요.

③첫 번째 순서인 사람이 직접 만든 문장을 말해요.

  단, 문장을 만들 때 사용한 낱말은 빼고 말해야 해요.

  예) 낱말 - 기대앉다

      문장 - 나는 버스 창가에 기대앉아서 꾸벅꾸벅 졸았다.

      발표 - 나는 버스 창가에 “땡땡땡땡”서 꾸벅꾸벅 졸았다.

④문장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손을 들고 빠진 곳에 어떤 낱말이 들어가는지 얘기해요. 정답

이 나올 때까지 해요.

⑤빠진 단어를 맞힌 후에, 문장을 발표한 사람과 같은 낱말로 문장을 만든 다른 사람이 있다

면, 만든 문장을 발표해요.

⑥발표자와 같은 낱말을 사용한 문장이 있는 사람과 발표자는 해당 카드를 다 사용한 카드

로 분류해요.

⑦손에 남은 카드가 하나도 남지 않은 사람의 수가 3명이 되면 놀이가 끝나요.

⑧제일 먼저 손에 든 카드를 없앤 사람은 우리말 대장!

※놀이가 끝나는 기준 : 6명(손에 남은 카드가 하나도 없는 사람 수 3명), 7명(3명), 8명(4명), 

9명(4명), 10명(5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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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 2. 나는 어린이 시인

활동 3. 나는 어린이 만화가

             


